
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

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 학생들의 올바른 교통 문화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
다.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(PM, Personal Mobility) 관련 산업이 확장되면서 이를 이
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특히 학생들은 무면허에, 안전모 미착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
격을 몸으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훨씬 더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
다. 지금까지 사망 포함 사고 건수가 2,000건이 넘으며, 매년 사상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
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
  본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생들의 전동 킥보드 탑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, 탑승 확
인 시 학교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의 호기심과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
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

◆개인형 이동 수단 규정 안내◆

1)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

이상만 탑승할 수 있다. (즉,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전동 킥보드 주행은 불법)

  - 무면허 운전 시 20만원 이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 부과

  - 어린이 운전 시(13세 미만), 보호자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

2)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모 미착용자 역시 처벌 대상자이다. 

   - 운전자 : 20만원 이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 부과 

   - 동승자 :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3) 2인 이상 탑승 금지이며 밤에 이용 시 등화 장치를 작동해야 한다.

   - 운전자 : 20만원 이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 부과 

4) 지정된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한다. (자전거 전용도로나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)

◆PM 교통사고 처리 절차◆

1) PM 운전자가 보도로 주행 중 보행자 인피사고를 야기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  보험가

입·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(5년↓징역·2천만원↓벌금)

2) 특가입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스쿨존 내 사고 또는 뺑소니, 음주인피사고 야기시 교특법보다 

가중처벌

※ 도로 또는 자전거도로 주행 시 안전에 유의(안전모 착용 및 법규 준수 등)

※ 특히, 보도 주행은 불가하며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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